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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냇가

    김 민 지

시냇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시냇물 소리

졸졸졸  노래를 하고

시냇물에서 첨벙첨벙

놀고 있는 아이들

웃음소리도 함께

첨벙첨벙 깔깔깔

거울처럼 맑은 시냇물

깨끗하게 놀다가 시냇물

시냇가 엉엉 울지 않고 

우리처럼 웃는다.


